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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주엘라의 비참이 주는 교훈     17-12-23

남미에서 베네주엘라는 한때 남미최고의 경제를 누렸습니다. 세계 굴지의 산유국으로써 주변국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국민은 부유함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던 베네주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원유 값이 폭락함과 동시에 좌파정권이 들어서면서 모든 좌파정권이 그랬듯이 마구 퍼주는 선심 정치가 베네주엘라를 지배했습니다. 사회주의자, 휴고 차베즈 (Hugo Chavez)가 정권을 잡은 것은 1999년 이었는데 그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식 복리정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베네주엘리의 재정을 바닥냈고 그가 2013년까지 베니주엘라를 통치하여 나라를 남미의 최하 빈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가 2013년에 암으로 사망한 후에 그를 계승한 니콜라스 마드로 (Nicolas Maduro) 대통령도 차베즈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시행해서 베네주엘라는 빈곤 국가에서 거지 구가로 전락했습니다.


뉴욕 타임즈지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의 베네주엘라는 의약품도 없고  화장지 조차 없을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고양이, 개, 및 새를 잡아 연명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동물원의 동물도 국민들이 훔쳐다가 잡아 먹는 다합니다. 한 때는 부유층에 속했던 여의사와 여교직원들도 아사를 면하기 위해서 몸을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성년 소녀들이 대거 성매매 거리에 나가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지는 병원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약품 부족과 음식부족으로 어린아이들의 사망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네주엘라 정부는 병원의 의사들에게 명하여 아사나 영양실조를 사망원인으로 기록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했습니다.

자녀를 낳아봤자 제대로 먹이지도 못할 처지인지라 여성들의 출산불능 수술이  폭증하고 있고 소년들은 음식 절도 깽에 속속 가입하고 있다 합니다. 식량 부족으로 인하야 폭동과 항거시위가 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쓰레기 통을 뒤지는 어른들도 날로 늘고 있으며  유아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아들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출산 중에 사망하는 선모의 수도 좌파정권 이전에 비하여 5배나 증가했다 합니다. 지금의 마두로 대통령은 국가가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라의 체면 때문에 국제적인 식량원조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베네주엘라의 참상이 미국 때문이라고 허물을 미국에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마두로 대통령도 김정은과 다를께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오랜 동안의 퍼주기 선심 정책에 버릇이 되어 각자가 생산전선에 뛰어들 동기 부여가 전무상태라고 하니 그들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베네주엘라 상태를 잘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합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선심성 퍼주기 좌파 이념으로 국가를 통치하면 베네주엘라 꼴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끝
